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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과 노화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시, D시, S시에서 경제활

동을 하는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 중년기 남성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이 중 255부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은퇴불안, 노화불안,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 심리

적 안녕감 변인을 측정하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프로그램과 Amo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

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 노화불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은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 경로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노화불안과 은퇴

불안의 개별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의 유용성을 확인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은퇴불안, 노화불안,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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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인생 후반기에 대

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김민희, 강현주,

2017; Lachman, 2015).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중년기가 증가하여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38.5

세(2011년 기준)에서 43.7세(2020년)로 높아졌

다(통계청, 2020). 이에 따라 중년기에 관심이

높아지며 20세기 후반부터 발달 심리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였다(김경은, 곽금주, 민

하영, 최지영, 전숙영, 2011). 중년기는 성인

중기에서 성인 후기로의 전환을 앞둔 생애주

기의 중요한 시기로(Levinson, 1978), 그 시기는

학자마다 견해가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초

기 성인기 과업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 만 40

세부터 노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만 64세

까지를 중년기로 정의한다(Berk, 2007). 중년기

는 가족들과의 생활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관

점에서는 막내 자녀가 독립하는 시점부터 자

신의 은퇴까지로(Borland, 1978), 자녀의 양육에

부모의 역할이 다소 감소된 성장한 자녀와 노

부모의 중간에 위치한다. 신체적 관점에서는

생물학적,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어 남성은 테

스토스테론 호로몬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Tenover, 2003), 여성은 폐경을 경험함

에 따라 심리적으로 유한적인 인생에 직면하

게 되며 본질적으로 자아 성찰에 관심을 가지

는 시기이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생활과

직업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경제

적 지위에 있어 절정을 경험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예감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김양희, 김진

희, 박정윤, 2001).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중년기가 확대되면서

중년기의 행복, 건강한 삶의 질 등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김미

정, 김귀분, 2013; 이연실, 서인균, 2016; 이호

길, 2016). 심리적 안녕감은 쾌락적 입장에서

의 삶의 만족이 아니라, 생활 만족도와 결합

하여 사회의 한 개체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다

고 느끼는 개인의 적응적인 삶의 질을 의미한

다(김미옥, 이미숙, 2017). 심리적 안녕감은 삶

에 대한 행복 이상의 것으로 역경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의 원천이 되어야 하고, 개인의 강

점, 긍정적 기능, 그리고 정신건강을 반영한다.

안녕감은 단순히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는 정

도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

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well functioning)를 나

타낸다(Ryff, 1989). 이러한 맥락에서 중년기 정

신건강 연구는 우울(조남희, 성춘희, 2016), 스

트레스(김정숙, 2018), 삶의 의미(지은주, 2018),

주관적 안녕감(이현서, 정영숙, 2018) 등의 다

양한 개인내적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

으나, 대부분 중년기 여성 대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중년기 남성 정신 건강연구는 제

한적이다(최희주, 김영근, 2017). 한국 중년기

남성은 전통적으로 강인함과 독립성을 강요한

교육을 받고 성장하기 때문에, 내적 고민과

문제에 대해 드러내놓고 의논하기보다는 스스

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강한 경향성이 있

으며 중년기 여성보다 심리적 갈등이나 부담

이 크다(고기숙, 이혁구, 2004). 중년기 남성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 역할의 감소,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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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노후 불안 등 다양

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다(차은정, 이순희,

2015). 이는 만성적인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악화될 수 있어 실질적인 개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상담 및 심리치료 분

야에서는 중년기 남성 대상 정신건강 연구가

청소년, 대학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

여(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중년기는 사회적 역할 증대로 인한 절정기

를 경험함과 동시에 은퇴를 경험하는 시기이

기도 하다. 은퇴경험은 가족과 직업 역할로

일상을 구분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성에 비해

주로 직장생활 중심으로 일상을 구조화했던

남성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경혜, 2008). 남성에게 직업이란 단순히 생

계를 위한 수단 이상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김경은

등, 2011), 직업 활동을 통한 사회적 지위와

인간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송진

영, 2008). 직업인으로서 역할 의식이 강한 중

년기 남성에게 은퇴란 단순히 생활수단이나

경제적 부양을 위한 도구 상실에 따른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소속감의 부재, 사회적 관계

망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라

정체감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은퇴는 곧 중

년기 남성에게 생활의 중심을 상실하게 하며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한 가장으로서 지위와 권

위를 상실하는 중대 사건으로 인식되어 심대

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임선영, 김태

현, 2002). 이는 은퇴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 은퇴불안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과 혼란스러운 정서 상태로 개인의 적응 양상

을 방해할 수 있다(Fletcher & Hansson, 1991).

중년기 남성의 조기퇴직과 같은 실직은 청년

기 실직보다 대응하기 어려우며 연령차별로

인한 재취업이 어렵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이

전 근무지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악화된 곳

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방하남, 신인철,

2011). 이로 인해 불안, 우울, 신체적 건강 악

화를 경험하기도 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한다(이응목, 유기웅, 2017). 경

제 불황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이 빈번해짐에

따라 중년기 남성은 조기퇴직, 실직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은퇴를 결정할 때 본인의 의사

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조기 은퇴의 가능성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부족한 은퇴 준비로 인해

높은 은퇴 불안감을 경험하기 쉽다. 설령, 자

발적 은퇴일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내 가장으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한

스트레스 및 불안을 겪게 된다(옥상미, 전혜성,

2016). 중년기 남성의 은퇴사건은 심리적 안녕

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윤현수, 이미진,

2006),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수반하는 은퇴

사건은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양

희 등, 2001). 이로 인해서 실제 은퇴가 아닌

은퇴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개

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윤지

선, 2017). 은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이외에

도 중년기 남성은 윗세대인 부모님을 모시고

다음 세대인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 가정, 사

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므로(Lachman,

Salom, & Stefan, 2015) 실질적인 은퇴 준비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충분한 은퇴 준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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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하는 은퇴는 심리적 위기 사건으로서 인

지되는 것뿐만 아니라(배문조, 전귀연, 2004),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취업을 위

한 중년기 남성의 은퇴 준비 미비로 인한 빈

곤층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나일주, 임찬영, 박소화, 2008).

이와 같이, 중년기 남성의 은퇴는 미시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위기감과 은퇴 불안감을 증대

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사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중년기 남성

은 곧 경험하게 될 은퇴로 인한 불안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은

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어려운 현실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적 정신건강을 유지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이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개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중년기는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은퇴

불안과 동시에 신체기능의 저하를 경험하면서

노화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중년기에 이러한 불안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

은 그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중년기는 사회적으로 생산성의 절정기를 경

험함과 동시에 신체 기능의 쇠퇴를 경험하면

서 개인의 발달관점에서 인생의 최고 절정기

임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신체적 노화의 경험

으로 죽음에 대한 필연성과 인생의 한계를 인

식하는 시기이다(김민희, 2020; 배문조, 2012;

Brennan, 2002). 신체적 노화는 곧 외모 변화와

신체 기능 저하를 의미하며, 신체 질병을 경

험할 확률이 높아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

할 수 밖에 없다. 신체 기능 저하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중년기는 노년기를 직면해야 할 도

전과제로 받아들여 불안이 증가하고 동시에

길어진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불안을 경

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Barret &

Robins, 2008). 노화는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이지만, 노화는

곧 쇠퇴이자 사회적 권력의 상실로 받아들여

지기 쉽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김숙남, 최순옥,

신경일, 이정희, 2008). 이렇듯, 노화불안이란

늙어감에 대한 불안 또는 염려로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을 의미하며, 죽음불안(death anxiety)이나 심

리적 안녕감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Lasher &

Faulkender, 1993; Lynch, 2000). 중년기부터 나

타나는 노화로 인한 상실감은 일상 생활적응

이나 개인적 자아정체감에 중요한 변화를 일

으켜 중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노

년기의 심리적 안녕감까지 위협할 수 있다(이

수림, 조성호, 2007). 중년기에 경험하는 노화

불안은 성공적 노화(well-ageing) 과정을 방해하

는 요인이기도 하며(김정희, 박지영, 2015),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신용태,

2016). 개인이 경험하는 노화불안이 우울을 증

가시키는 효과는 45세 이상의 중고령자와 노

인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재

희, 김욱, 2014; 임정숙, 정세미, 정순둘, 2019;

임진섭, 2020). 중고령자 이상의 심리적 안녕

감에 대한 노화불안의 부정적 영향은 개인이

지각하는 환경적 요인(예. 사회적지지)이나

개인적 요인(예. 자아통제감, 인지정서조절)을

통하여 영향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김자영,

2021; Naragon-Gainey, McMahon, & Chacko,

2017). 중년기 남성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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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환경 요인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으

로 왕성한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담실이

아닌 곳에서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

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고

려하여, 본 연구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같은

개인 특성이 중년기 남성의 불안이 심리적 안

녕감에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응하는 대처전

략 중 하나로 정서조절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정서조절이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조절

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으로써 정서조절전략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 방법

의 일환이며,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적인 환

경 적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Gross, 1999;

Mikolajczak, Petrides, & Hurry, 2009).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스트레스 사건이나 위협적이

고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각

성된 정보를 인지적인 과정을 통하여 스트레

스 사건이나 위협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

적인 통제 기능을 의미한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평가하고 파악한 상황을 인

지 및 행동적 노력으로 해결하여(Folkman ＆

Lazarus, 1991), 부정 정서를 줄이는 인지적 대

처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돕

는 유용한 자원으로서, 대처전략에 따라 스트

레스에 대한 적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이

자영, 2012). 이처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대처자원의 하나로써, 스트레스원이 존재하더

라도 적절한 대처자원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저하에 대한 충분한 대처능력이 있으면 스

트레스를 극복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불안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Garnefski, & Kraaij, 2007;

2018), 스트레스 상황(예. COVID19)에서 불안

과 우울은 부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반추,

파국화, 자기비난, 타인비난)을 통해서 촉진되

거나,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긍정적 재평

가와 초점변경, 조망확대 등)을 통해서 감소되

기도 한다(Wang et al., 2021). 적응적 인지 정

서조절전략은 심리적 안녕감 등 심리정신건강

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김민정, 이희경, 2006;

Extremera, Sánchez-Álvarez, & Rey, 2020),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Duarte, Matos, &

Marques, 2015; Zlomke, & Hahn, 2010). 40세-60

세 남성이 동일 연령대 여성보다 높은 정도의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을 보인다(Balzarotti,

Biassoni, Villani, Prunas, & Velotti, 2016). 특히,

부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은 연령대와 관계

없이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에 비하여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은 40대 이상의 연령대에

서만 불안이 악화되는 것을 매개변인으로써

감소시키기도 한다(Muñoz-Navarro, Malonda,

Llorca-Mestre, Cano-Vindel, & Fernández-Berrocal,

2021). 이렇듯,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은

중년 남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걱정이나 불안과 개인의 정신건강

간 관계에 관여 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생활주

기에 따른 불안(은퇴불안, 노화불안)이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 경로가 적응적 인지 정서조

절전략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은 은퇴경험으

로 인해 저하될 수 있으며(윤현숙,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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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은퇴 관련하여 실직, 조기퇴직, 고용불

안과 같은 스트레스는 좌절과 우울을 유발하

여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채경선,

김만기, 2018). 사회적 주기에 따른 은퇴 준비

혹은 은퇴 경험은 중년기 남성의 정신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보일 수 있으므로, 중년기 남

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

해서는 은퇴불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체적 쇠퇴로 인한 중년기 노화불안은 성공

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 영향

(김정희, 박지영, 2015)을 미치는 등 중년기 남

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옥지, 이수림, 2020). 중년기는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의 쇠퇴가 시작되며, 직장 내

은퇴와 같이 사회적 주기의 변화로 인해 경험

하는 불안은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중년기 남성의 정신

건강을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퇴불안

과 노화불안을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특성으

로써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년

기 남성의 불안(은퇴불안, 노화불안)이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살

펴보고 상담 장면에서 실질적 개입전략을 도

출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

한 대처기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중년기 남성의 불안(은퇴불안, 노화

불안)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기까지 적응

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을 경유하는 심리적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중년기 남성의 불안을

다룰 수 있는 세분화된 개입전략을 수립하

는데 활용하고자 한다(서영석, 2010). 단, 앞

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불안은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나 직업 등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련

이 있어(Leinonen, Lahelma, & Martikainen, 2013;

Thagunna, Bhatta, & Adhikari, 2020), 중년기 남

성의 불안을 조사하기 위해 인구통계변인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중년기 남성의 불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적응적 인지 정

서조절전략의 실질적 유효성을 경험적으로 확

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구체적

으로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은퇴불안, 노화불안, 적응적 인

지 정서조절전략,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과 노

화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

계에서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효과

를 가지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 D시와 S시에 거주하며 현

재 경제활동을 하는 만 40세∼만 64세 중년기

남성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주의사항을

직접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검사

시간은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총 32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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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N) 비율(%)

연령

41세∼45세 75 29.4

46세∼50세 58 22.7

51세∼55세 63 24.7

56세∼60세 39 15.3

61세∼65세 20 7.8

학력

고졸이하 78 30.6

전문대졸 40 15.7

대학교졸 103 40.4

대학원졸 34 13.3

종교
유 192 75.3

무 63 24.7

월소득

200만원이하 10 3.9

200∼300만원 38 14.9

300∼400만원 57 22.4

400∼500만원 84 32.9

500만원이상 66 25.9

자녀

없음 6 2.3

1명 44 17.3

2명 170 66.7

3명 29 11.4

4명 이상 2 0.8

무응답 4 1.6

직업

공무원 22 8.6

회사원 172 67.5

사업주(자영업) 61 23.9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255)

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96부가 회수(92.5%)되

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중복으로 응

답한 것을 제외한 설문지 286부 중 직업군에

서 농사 등 기타를 제외한 255부를 최종 분석

(79.7%)에 사용하였다. 농사는 명시적인 은퇴

연령이 없으므로 본 연구변인의 직접적 연구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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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51∼55세가 63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103명

(40.4%)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대상자의

192명(75.3%)이 가지고 있었으며, 월 소득은

400∼500만원이 84명(32.9%)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응답자의 170명(66.7%)

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군으로는 회사원이 172

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은퇴불안

은퇴불안 측정은 이은주, 이지연(2015)이

개발하고 타당화 한 중년기 은퇴불안 척도

(Middle-Aged of Retirement Anxiety Scale: MARAS)

를 선정하였다. 본 척도는 중년기 은퇴불안을

심리적 요인(5문항), 신체적 요인(5문항), 경제

적 요인(5문항), 사회적 요인(3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측정한다. 심리적 요인은 은퇴

에 관한 불안함을 평가하며(문항 예, 나는 은

퇴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신체적 요인

은 은퇴 후 건강에 대한 염려를 측정한다(문

항 예, 나는 은퇴 이후 예상되는 불규칙한 생

활 때문에 은퇴 이후 건강이 걱정된다). 경제

적 요인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평

가하며(문항 예, 나는 은퇴 후 개인적으로 준

비해 온 노후자금과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다), 사회적 요인은 은퇴 후 사

회적 직위의 상실에 대한 평가이다(문항 예,

현재 나의 사회적 위치는 은퇴하면 상실할 것

이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

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주, 이지연의 연구(2015)에서 은퇴불안 척

도의 문항 간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심리적 요인 .94, 신체적 요인 .85, 경제적 요

인 .88, 사회적 요인 .77이며 은퇴불안 전체의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노화불안

중년기 노화불안 측정은 김욱(2010)이 Lasher

와 Faulkender(1993)가 개발한 노화불안 척도

(Anxiety about Aging Scale: AAS)를 한국어로 번

안하고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AAS는 나

이가 들어감에 따른 불안을 측정함으로 네 개

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척도별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하위척

도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년기가 되어

가면서 건강과 나이로 인한 타인의 무시 등

인생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질 것에 대한 불안

을 측정한다(문항 예, 나는 나이가 들면 사람

들이 나를 무시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두 번

째 차원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인과

상호작용에 하는 것에 대한 편안함이나 만족

감 정도를 평가한다(문항 예, 나는 노인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세 번째 차원은 ‘심리

적 불안정’으로 노화와 관련된 심리적 문제

또는 변화에 대해 측정한다(문항 예, 나는 늙

어서도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네 번째 차원은

‘외모에 대한 걱정’으로 나이와 관련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라지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불안이다(문항 예, 나이가 들면 더 젊게 보이

려고 나이를 속일 것 같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게 나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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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노화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욱의 연구

(2010)에서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74, 노인에 대한 두려움 .82, 심리적

불안정 .73, 외모에 대한 걱정 .69로 나타났으

며 노화불안 전체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

다.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한 것을 김소희

(2004)가 번안, 수정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

으로 크게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인

지 정서조절전략 변인만을 사용하였다. 당면

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은 20문항이며, 하위요인별 문항

수는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망확대(문항

예, 다른 사람은 그보다 더한 일도 겪는다고

생각한다), 계획 다시 생각하기(문항 예, 그 상

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한

다), 긍정적 초점변경(문항 예, 내게 일어난 일

을 대신하여 즐거운 일을 생각해 본다), 긍정

적 재평가(문항 예, 그 일을 안고 살아가는 법

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용(문항 예, 그

문제의 긍정적 측면을 찾아본다)의 5가지 하

위요인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적

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Garnefski 등의 연구(2001)에서 보

고된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조망확대 .86, 계획

다시 생각하기 .84, 긍정적 초점 변경 .87, 긍

정적 재평가 .85, 수용 .82이며 적응적 인지 정

서조절전략 전체의 Cronbach’s α는 .87로 나타

났다.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Korean vers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K-MHC-SF)를 사용하였다. 이는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2012)가 Keyes 등(2008)이 개발

한 정신적 웰빙 척도 14문항을 번역ㆍ역번역

절차를 통해 타당화 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행복의 하위요소로 세 가지 구성개념(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웰빙)을 제안한 Keyes(2002)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총 14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6점 Likert 척도(0점 = 전혀 없음, 5

점 = 매일)로, 정서적 웰빙 3문항(문항 예, 만

족감을 느꼈다), 심리적 웰빙 6문항(문항 예,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고 느꼈다), 사회적 웰빙 5문항(문항 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이해할 만하다

고 느꼈다)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 및 정신적 웰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임영진 등(2012)의 연구에서 하위요인 및

전체척도의 Cronbach’s α는 .81 ∼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적 웰

빙 .92, 심리적 웰빙 .92, 사회적 웰빙 .87로

나타났으며 전체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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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꾸러미 제작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과 노화불안은 여

러 문항으로 각각 하나의 잠재변인을 구성하

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잠재변인

을 측정하는 측정변인 생성을 위하여 은퇴불

안 네 개, 노화불안 네 개, 적응적 인지 정서

조절전략 다섯 개, 심리적 안녕감 세 개로 문

항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네 요인을 각각 요인분석 한 후 요인부

하량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정한 후에 요인부

하량이 가장 큰 항목 순서대로 꾸러미에 순차

적으로 할당하고 다음 큰 수는 역순으로 꾸러

미에 할당하는 방법으로 문항꾸러미를 생성하

였다. 이는 각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동일한

부하량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잠재변인에 대한 꾸러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꾸러미가 해당 잠재변인을 같은

수준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Russell 등(1998)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통

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

계에서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의 매개모형

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6.0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두 예측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였다. 은퇴불안과 노화불안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간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으며 그 정

도는 .17 ∼ .53으로 나타나 하위변인간 다중

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Mansfield & Helms, 1982). 모형 통제 변인 결

정을 위하여 불안과 인구통계적 특성간 차이

를 확인하고자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카이

제곱(X2)뿐 아니라 비교 적합지수(CFI), 기초

적합지수(GFI), 표준 적합지수(NFI)에 의해 평

가되는데 카이제곱값은 유의확률이 .05보다

크면 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적합지수들은

.90 이상, RMSEA가 .06 미만일 경우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김주환, 김민

규, 홍세희, 2009).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유의

성을 검증하고자 Shrout와 Bolger(2002)가 제시

한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무선 표본 생성

은 2000번, 신뢰구간 95%).

Ⅲ.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연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

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불안과 노화불

안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r = .59), 은

퇴불안과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은 부적

상관(r = -.20), 심리적 안녕감과도 유의한 부

적 상관을 보였다(r = -.41). 노화불안과 적응

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은 부적 상관(r = -.40),

심리적 안녕감과도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

= -.42),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40). 연구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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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불안 노화불안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
심리적 안녕감

은퇴불안 1

노화불안 .59** 1

적응적인지정서조절전략 -.20** -.40** 1

심리적 안녕감 -.41** -.42** .40** 1

M 2.94 2.73 3.54 2.50

SD .71 .46 .49 .97

왜도 -.22 .03 -.63 -.01

첨도 .04 .44 2.23 -.55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255)

넘지 않아서 정규분포임이 확인되었다.

2. 은퇴불안과 노화불안이 심리적 안녕감 관

계에서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측정모형 검증

모형 설정에 앞서 불안과 인구통계적 특성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 자녀

수, 직업에 따른 은퇴불안, 노화불안, 심리적

안녕감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력, 종교, 월소득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보

였지만, 일부 두 집단(예. 고졸과 대학원 집단,

500만원 이상과 200-300만원 월소득 집단, 종

교 유무)에서만 나타나 본 연구모형에 통계적

제약을 설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매개모형

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

인을 적절히 측정하는지 확인하고자 모든 잠

재변인간의 관계를 모두 연결한 포화모형으로

하여 측정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X2/df = 1.79, CFI = .98, GFI = .92, RMSEA

= .05로 홍세희(2007)가 제시한 괜찮은 모형적

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불안, 노화불안,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 각

각의 요인부하량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불안 .91 ∼ .86, 노화불안 .82 ∼ .74, 적

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 .84 ∼ .76, 심리적 안

녕감은 .95 ∼ .91),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16개의 측정변인은 4개의 잠

재변인을 모두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매개모형 검증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 노화불안이 심리

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응적 인지 정

서조절전략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연구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X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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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준화된 회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연구모형 검증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β)

신뢰구간

(95% CI)
간접효과

노화

불안
→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
→

심리적

안녕감
-.36 .23 -.15 -.79 - -.26 .001**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의 매개경로 유의성 검증

175.32, RMSEA = .05, TLI = .97, CFI = .97,

NFI = .95로 양호하였다. 그림 1에 나타낸 것

과 같이, 은퇴불안이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

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β = .14,

p = .12),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하게 나타났다(β = -.27, p < .05). 노화불안

은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며(β = -.55, p < .001), 심리적 안녕감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나타났다

(β = -.15, p = .11).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

략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게 나타났다(β = .30, p < .001).

매개경로 유의성 검증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의 매개경로 유의

성을 확인하고자 Bootstrapping 검증(95% 신뢰

구간)을 실시하였다. 간접경로에 대한 신뢰구

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

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홍세희, 2007). 그

결과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적

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은 간접경로에 대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므로 유의한 매개경로

를 보이지 않고,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는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매

개경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3 참조).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노화불안의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고, 노화불안은 심리적 안

녕감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을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

로써 유의한 매개경로를 보였다. 즉,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노화불안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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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로간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

녕감에 대한 노화불안의 총효과는 -.32(직접효

과 -.15 + 간접효과 -.17)이고, 노화불안이 심

리적 안녕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15,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을 경유하여 심리적 안녕감

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17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

로 인해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중년기에 관심이 높

아졌다. 특히 역할 의식이 강한 중년기 남성

에게 발달과업에서 가지는 은퇴불안과 노화불

안은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심

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대처기제가 중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에는 개인내적 변인이 중요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내적 변인인 적응적 인지 정서

조절전략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함으

로써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과 노화불안을

낮추는 기초자료 제공의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그 결과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

녕감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지 않으며,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함이 검증되었다. 첫

째, 본 연구에서 변인 간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연관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과 노화불안은 심리적 안녕감

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

다.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정

적 정서가 없는 상태가 아닌 긍정 정서와 부

정 정서가 서로 독립적으로 균형 잡힌 형태일

때 건강한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한다(신미진,

송용관, 이철, 2011). 그러나 중년기에 긍정 정

서와 부정 정서가 균형을 맞춘 건강한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중

년기의 실직, 감원, 비자발적인 퇴직 등 직장

생활에서의 상실감이 자기 능력의 무가치함을

유발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한다는 선행연

구(김경은 등, 2011)에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중년기의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양옥지, 이수림, 2020)이

나타나고 성공적 노화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

다(김정희, 박지영, 2015). 이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노화에 따른 현상을 적극

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 노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적

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적응적인 조

절전략의 사용은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신질환 위험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Garnefski, Legerstee,

Kraaij, vanden Kommer, & Teerds, 2002). 또한,

연구변인과 사회통계적 변인(연령대, 학력, 직

업, 월소득, 종교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

졸과 대학원졸 간의 유의한 은퇴불안, 심리적

안녕감만의 차이를 보였다. 월소득 역시 500

만원 이상과 200-300만원 간의 차이만을 보였

다. 종교가 있을수록 낮은 불안과 높은 심리

적 안녕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사회통계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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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불안,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유사한 다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이기는 하나, 학력과 경제적 수준

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고하지 않는가

하면(김순이, 2005), 중년 이상의 여성집단에서

는 학력(교육수준)에 따른 노화불안의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기도 한다(김은하, 2007). 또한,

40세 - 64세의 중년 성인대상 연구에서는 성

별, 연령대, 경제상황, 직업에 따른 노화불안

차이는 보이지 않고, 종교와 학력에 따라 통

계적 유의성을 보고하였다(김신미, 김순이,

2008). 이렇듯, 본 연구 예비분석 결과는 개인

의 사회통계적 변인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

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둘째, 은퇴불안과 노화불안을 동시에 고려

하였을 때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을 경유하는 매

개경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노화불안이 적

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을 완전매개하여 심리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변인간의 구

조적 상세한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매개경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과 노화불안을 예측변수로 하여 심리

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화불안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보이

지 않는 반면, 은퇴불안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은퇴불안이 높다고 해서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을 증진시키거나 저하시키

는 등의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남성의 노화불안 만이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화불안과

은퇴불안 변인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경험적 연구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한

중년 남성이 경험하는 불안은 은퇴불안 혹은

노화불안 등 개별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다.

개인의 사회적 상황과 신체적 변화로 인하여

은퇴불안과 노화불안을 동시에 경험할 수 밖

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제 장면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각각

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은퇴

불안과 노화불안 모두 그 심리적 특성으로 인

하여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두 종류의

불안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는 심리적 안녕

감에 대한 영향 양상이 개별적으로 다른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은퇴불안과 노화불안의 영향 경로는 적

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이 은퇴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화불안과 심

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완전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선,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은퇴불안을 높게 경험

하는 중년기 남성은 심리적 안녕감의 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하나, 은퇴불안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의 내적 대처자원인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퇴불안이 적

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에 대해 유의한 영향

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은퇴불안의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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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내적대처자원인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에 대한 영

향을 개입 방안 탐색을 위해서는 개인의 대처

자원인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 이외의 다

른 요인의 영향 양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개인 내적인 특성 대신에 은퇴

를 준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은퇴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안

녕감 저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Spiegel & Shultz, 2003).

마지막으로 유의한 매개경로는 노화불안과

의 관계에서만 나타났다. 즉, 노화불안과 심리

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정서조

절전략의 완전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는

높은 노화불안을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

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노화불안이 중년 남성의 인지적

대처자원인 조망확대, 긍정적 재평가, 수용 등

의 적응적 인지조절에 영향을 주게 되면 심리

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노화불안이라는 불쾌한 정서

를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이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인지와 정서는 밀접

하게 상호관련성을 가지며(Dolan, 2002) 정서는

인지과정의 변화를 초래한다(Gray, Braver, &

Raichle, 2002). 즉, 긍정 정서는 개인의 사고를

확장 시켜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고 문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러한 긍정 정서와 인지적 사고 간 대처능력의

증진 효과를 고려해 보면,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

의 완전매개경로는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

으로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는 등 건강하게 대

처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상담장면에서 생각해보자면, 노화불안

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노화불안 그 자체보다는 개인

대처자원인 인지 정서조절전략을 점검하는 것

이 실질적일 것이다. 반면, 은퇴불안은 곧 심

리적 안녕감을 저해할 수 있지만, 노화불안과

는 달리 은퇴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안녕감에

실질적 개입을 위해서는 다른 요인(예. 은퇴준

비 교육 등)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불안 등의 부정 정서를 효과

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누적시키거나 부적절

한 방법으로 표출하게 되면 다양한 심리 부적

응과 정신병리, 신체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이서정, 현명호, 2008; 이지영, 권석만,

2006; 조현주 등, 2007), 신체적 기능의 쇠퇴로

인한 노화불안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것 뿐 아니

라 다시 중년기 남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중년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화불안을 감추거나 숨기는 대신 인정하고

표현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노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노화불안을 감소시

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정석식, 박상범, 2015).

노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경험의 일부로 인식

한다면 삶을 활기차고, 기능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중

년기 노화불안에 대한 탐색은 실질적으로 노

화를 경험하는 중년기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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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를 적응적으로 수용하고 건강하게 이해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중년

기 남성의 은퇴불안과 노화불안을 개별화하는

대신 두 변인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중년기

남성의 불안을 세분화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

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나아가,

중년기 남성의 불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

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

전략의 실질적 유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년기 남성

의 심리적 안녕감에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

략의 효과는 노화불안에서만 확인된 것은 중

년기 남성의 은퇴불안에는 개인내적 변인인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이 실질적 효과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정서적 조절을 위

한 개인의 인지적 노력보다 환경적 요인(은퇴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 준비,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들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화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중년기 남성에게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노화를 개입하기 위한 병원 치료 등은 상담장

면에서 제공할 수는 없지만, 노화에 대한 과

도한 불안으로 인한 정신건강이 취약해지거나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

여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적 개입방안의 필요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중년기 남성은 신체 노화

로 인한 개인 상담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

일대일 상담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의 노

화불안을 위한 상담 개입방안으로 그들이 근

무하는 기업 등의 조직에서 사내교육이나 워

크샵 형태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프로그램

증진을 돕는 집단상담을 진행한다면 회사 분

위기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논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있어 G시, D시와 S시

등 특정 지역에서 경제활동 중인 중년기 남성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중년기 남성이 보이는 특성

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의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대상을 만 40세부터 만 64세 미만의 중년

기 남성으로 규정하여 모두 동일 집단으로 간

주하였다. 이로 인해 중년기 내에서도 다양한

연령대에 따라 중년기 남성이 경험하는 은퇴

불안, 노화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

다. 셋째, 본 연구자료에서 인구통계적 특성

(학력, 종교, 월소득)에 따른 불안의 통계적 유

의차가 일부 집단에서만 나타나 본 연구 모형

에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즉 본 연

구는 핵심변인인 불안과 관련된 인구통계적

변인을 통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검증하였기

때문에, 전체 중년 남성 집단에 적용하여 해

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통계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수집 자료 규모

를 비슷한 정도로 고려(예. 비슷한 규모의 학

력 수준별 집단 수)하여 검증 하는 등 대규모

의 중년 남성 대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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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의 불안은 경제적 수준이나 신체적 건강,

노후 준비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를

세밀하게 고려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볼 필

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매개변인으로 개인내적 변인인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다양한 개인내적(인

지적 유연성, 주관적 건강상태, 정서조절곤란)

및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우선혜, 김정민, 조한솔, 2016). 이를 고

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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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Retirement Anxiety and Aging Anxie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Men:

Mediating Effect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Jung, Junghee Lee, Soonhyoun Cho, Soohyun

Dep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mediating role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in the

relationship among anxiety of retirement and ag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men, respectively. The final data of 255 working men, aged 40 to 64 from three cities in South Korea,

was analyzed using SPSS 25.0 and Amos 26.0. Four research variables were assessed with retirement

anxiety, ageing anxiety,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tirement anxie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middle-aged me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and ageing anxiety had no significant direct effect. Second,

a significant full-mediational path through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from ageing

anxiety to psychological well-being was identified. The present findings imply the distinctive role of

retirement- and ageing anxiety and support the contribution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for ageing anxiety among middle-aged men.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retirement anxiety, ageing anxiety,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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